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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연못 청소를 도우려고 온 거야.” 

니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여기까지 올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었죠.

곧 알리야와 반 친구들은 몇 시간 동안 자연 보존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알리야는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는 

게 좋았어요.

“이 연못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기서 일부 물고기를 낚아 

올리더라도, 남아 있는 다른 물고기들은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모든 균형이 유지되고, 

물고기도 항상 충분하지.” 니키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점심을 먹은 후, 니키 선생님은 아이들을 더 큰 연못으로 

불렀어요. “자, 모두들 장갑을 껴. 우리는 연못 청소를 

도우려고 온 거야.”

“우리가요?” 알리야의 반 친구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응! 키홀로의 방문 일정에는 이곳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돕기 위해 함께 일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단다. 우리가 할 수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직 멀었어요?” 알리야는 모기에 물린 다리가 

가려웠어요. 화산암 위를 걸으며 하이킹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알리야는 이제 지쳐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 니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날 

믿어 보렴. 분명 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니.”

알리야는 그다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알리야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자연 보호 구역인 키홀로에 현장 학습을 

나온 참이었어요. 알리야는 섬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게 

되어 좋았지만, 긴장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섬에는 처음 

온 것이었고, 아직 학교 친구들과 별로 친해지지도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알리야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하이킹 내내 함께 웃는 동안, 알리야는 

그 옆에서 조용히 걷기만 했어요.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침내 아이들은 작은 만에 도착했어요. 모래 언덕을 

지나면서 보니 연못이 있었어요.

“키홀로에 온 것을 환영한다.” 니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리야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알리야 제이크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니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리야는 설레는 마음으로 청소를 도왔어요. 알리야는 

장갑을 끼고 연못 주위에서 쓰레기와 나뭇가지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반 친구 중 한 명이 알리야 옆으로 걸어왔어요. 알리야와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 아이는 

밝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알리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왠지 겁이 났어요. 만약 알리야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알리야는 니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알리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방긋 

웃었어요. “안녕.” 알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셔츠 

예쁘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웃음을 지었어요. “고마워! 나는 

조이라고 해.”

“내 이름은 알리야야.”

둘은 연못에 버려진 플라스틱과 종이를 모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남은 하루를 보냈어요. 알리야는 조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행복해졌어요. 조이는 아주 

친절한 친구였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선생님은 아이들이 둘러앉을 수 있도록 

불을 지피셨어요. 알리야는 연못을 치우느라 팔다리가 

아팠어요.

“이리 와 봐, 알리야. 이건 꼭 봐야 해!” 조이는 알리야에게 

달려오며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알리야는 조이를 따라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갔어요.

다리 아래에는 커다란 거북이가 맑은 물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작은 거북이들이 헤엄치며 지나갔어요.

알리야는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알리야와 조이는 나란히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알리야의 

마음속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연못 청소는 힘들었지만, 이제 

이 동물들은 그들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알리야는 조이를 바라보았어요. 알리야는 이제 새 친구가 

생겼어요. 전부 용기 내어 인사한 덕분이었어요. 알리야는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세상과 새 친구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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